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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관 겨울왕국-3D(더빙)/겨울왕국(자막) 전체관람

2관 조선미녀삼총사 12세

3관 수상한 그녀 15세

4관 수상한 그녀 15세

5관 겨울왕국(더빙)/겨울왕국(자막) 전체관람

6관 수상한 그녀 15세

7관 피끓는 청춘 15세

8관 남자가 사랑할때 15세

9관 넛잡: 땅콩 도둑들(더빙)/변호인
전체관람

15세

10관 디노타샤:공룡대탐험(더빙)/변호인/피끓는 청춘
전체관람
15세/15세

1관 겨울왕국(더빙)/겨울왕국(자막) 전체관람

2관 수상한 그녀 15세

3관 피끓는 청춘 15세

4관 겨울왕국-3D(더빙)/피끓는 청춘
전체관람

15세

5관 수상한 그녀 15세

6관 조선미녀삼총사 12세

7관 넛잡:땅콩 도둑들(더빙)/남자가 사랑할때
전체관람

15세

8관 변호인 15세

9관 겨울왕국(더빙)/겨울왕국(자막)/남자가 사랑할때
전체관람

15세

10관 수상한 그녀 15세

1관
변호인/수상한 그녀
폴리스 스토리 2014

15세
15세
15세

2관 피끓는 청춘 15세

3관 남자가 사랑할때 15세

4관
겨울왕국/겨울왕국-3D(더빙)
조선미녀삼총사

전체관람
12세

5관
넛잡:땅콩 도둑들(더빙)
조선미녀삼총사/변호인

전체관람
12세
15세

6관
겨울왕국/겨울왕국-3D(더빙)
남자가 사랑할때

전체관람
15세

7관 수상한 그녀 15세

2014년2월12일 수요일16 (제6127호)레저

키우리 산행일인 지난 8일 이른 아침. 대문을 나서니 추적추적 비가 내

린다. 마음 한구석엔 망설임을 끄집어 내고 겨울산의 칼바람 추위가 갑자

기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잠시 머뭇거렸다. “비도 오는데 가야하나?”

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인지 겨울날씨 치고는 포근했기에 출발시간

에 늦지 않게 나가 키우리회원들은 물론 새로 나온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

나누고 134회 산행지인 지리산 바래봉으로 출발했다.

바래봉은 스님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엎어 놓은 모양이라는 의미의 바

리봉인데 음이 변해 바래봉으로 불린다고 한다.

정상에 서면 노고단, 반야봉, 촛대봉, 천왕봉까지 조망 할 수가 있으며,

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로 원래는 숲이 울창했으나 1970년대 한국과 호

주간의 면양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면양목장을 조성하면서, 면양이 독성

이 있는 철쭉만 남기고 잡목과 풀을 모두 먹어버린 탓에 자연스럽게 철쭉

군락지(群落地)가 되었다고 한다.

일행을 태운 버스가 한참을 달려 운봉에 들어서니 비는 눈으로 바뀌었

고 들녘과 야산에는 잔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. 운봉 허브밸리 주차장에

도착하니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한창 열려 우리 키우리 회원들도 눈

꽃축제 막바지에 합류해 단체사진 인증으로 산행을 시작했다.

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산행 준비를 마쳤다. 산행시작 30여분이 지나자

몸에 약간의 땀이 맺힐 때 쯤 아이젠을 착용하고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

다. ‘뽀드득’ 소리를 내는 눈을 밟으며 산을 오를 때 느끼는 기분은 겨울산

에 오르는 사람만이 아는 감동일 것이다.

글로벌한 우리(키우리)산악회는 24살 미국 청년 데이비드와 우리말과

영어단어를 총 동원해 이야기하면서 산에 오르니 겨울바람이 삭풍이 아

닌 훈훈한 봄바람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였다.

눈발은 계속 흩날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리 매섭지 않아 산행하기는

최적의 날씨였다. 키우리산악회원들 모두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기에 날

씨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았나 싶다.

집에서 출발하기 전 잠시 망설였던 마음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기 시작

했다.

산을 오를수록 메마른 겨울 나무에 하얀 눈꽃이 소복하게 피기 시작하

더니, 상고대가 황량한 겨울나무의 애처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눈옷을 입

혀 따스함을 주고 있는 듯 했다. 바래봉 삼거리에 오르니 상고대가 수놓은

천상의 세계로 우린 들어가고 있었고 설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색들이 흠

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머릿속을 스친다.

하늘이 열어준 세상이기에 오르는 내내 흐렸던 하늘도 잠시 열리어 햇

살을 비추어주고 그 빛으로 인해 순백의 상고대는 하얀 속살을 더 내보이

며 서로 반짝거리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. 수만금을 준들 내 발로 걸어서

힘든 산행을 하지 않으면 차마 볼수 없는 세상이기에 감동은 더욱 컸다.

힘들게 산을 오른 키우리 회원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회원들은 입

을 다물지 못했다.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. 내가 본

세상에서 제일 으뜸의 아름다움이라 칭할 수 있는 천상의 화원 이였다.

한동안 꿈인 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설경에 빠져 있던 모두에

게 바래봉 정상을 찍고 이미 내려온 산악대장께서 1천167m 바래봉 정상

을 다녀 오라고 권했다.

설경에 취해 힘든 줄도 모르고 단숨에 정상에 오르니 차가운 겨울바람

이 얼굴을 때리고 쌓여야 할 눈들은 바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산골짜기

로 날려 내려가고 있었다. 내리는 눈발에 저 멀리 지리산 주능선을 조망할

수 없음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대신 설경에 눈이 호사를 대신했다.

바래봉 정상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내려 오려는데 아~ 이영길 회장을 정

상에서 조우했다. 얼마만인지 “밴드에 A코스 타시겠다고 호언장담하더

니 약속을 지키는 모습 감사합니다” 크리스마스트리의 원조인 구상나무

아래 햐얀 설원에서의 점심식사는 꿀맛 그 자체이다.

정상주를 마시고 각자 싸온 맛있는 여러 종류의 차와 과일들로 후식까

지 맛나게 먹는 모습 또한 한폭의 동양화가 되고 있었다. 점심 식사 후 수

천 개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켜진 듯한 구상나무 앞에서 사진으로 추억을

남기고 가슴 언저리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저장해 두고 하산을 하

기 시작했다.

오를 때는 눈길에 정신없이 오르느라 몰랐던 길이 내려오면서 마음의

여유 때문일까 하산한다는 기쁨 때문일까 뒤돌아 보니 얼마나 가파른지

우리가 저 길을 언제 올랐나 회원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했다.

운봉 용산리 마을이 보이고 길에 눈이 없어지면서 아이젠을 벗으니 다

시 한번 바래봉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몸의 가벼움이 날 또 기쁘게 한다.

갑오년 134회 키우리산악회 지리산 바래봉 산행은 결코 잊지 못한 순백

의 산행이였다.

갑오년에는 청마처럼 모두 활기차고 건강하며 행복한 키우리가 되길

기원해 본다.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
/글=나인<키우리산악회팀장>

/사진=이광호<광주매일신문시민기자>

순백의설원,고요속으로산책븣뷺그어떤여행보다멋진경험뷻

뱚키우리산악회와떠난겨울산행 지리산바래봉

나인
키우리산악회팀장

바래봉정상에서단체사진을찍은회원들.

븮순백의영혼븯눈덮힌상고대.

무아의경지산행삼매의즐거움삶의활력으로

대자연의가슴벅찬감동븣그길에추억을묻다

CMYK


